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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말고 체크! 체크!!

2016년 달라지는 축산 제도

专사시얄현다岱 지」전利五 개선

젊은 축산인 육성을 위해 축사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이 농장 실무경력 10년 이상이거나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50세 이하）로 확대된다. 규모화에 따라 축산 농가당 가축 사육 마리수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해 전업농 

등의 기준 범위가 확대됐고, 증축 불허 규정 등도 폐지된다. 지원 대상 축종도 말을 추가해 대상을 늘렸다

보조사업의 보조율은 30%에서 20%로 낮추고, 융자비율은 50%에서 60%로 높였으며 상환시간도 연장해 운영한다. 

당장 등급정보 365+ 취재길에 만난 이들 중 '규모를 더 키우고 싶은데 고민이다 했던 이의 얼굴이 여럿 떠오른다 

"그렇다네요 2016년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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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5년 12월 23일 개정•시행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2이6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구제역, AI 등 주요 가축질병이 발생한 지역과 철새군집지 인근 등을 중점관리지구로 지정해 

검사.예찰.시설 등의 기준이 강화된다. 가축전염병 미신고시 범칙금이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상향되고 소독시설 미설치, 백신 미접종 등에 대한 과태료 부가기준도 1,000만 원 이하로 오른다.

제재 조치가 강화된다는 것은 마냥 반길 소식이 아닐지도 모르나, 그 결과 2이6년 한 해 가축질병 걱정 덜어놓을 수만 

있다면야 더 바랄 것이 없겠다

가身사脅% 七가•증극"吟 착"쩌 .

축산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으로 오는 2월 23일부터 소돼자닭오리에 대한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대상이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된다. 사육시설 면적이 50E을 초과하는 기존 가축사육업 등록농가는 내달 23일부터 허가대상으로 

전환되며 1년 이내에 축산시설과 장비 등의 허가요건을 갖춰야 한다 닭•오리•메추리•타조•꿩은 사육시설 면적이 10m- 

이상 15r" 미만의 경우4월 13일부터 가축사육업 등록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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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고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광역 축산 악취 환경개선 지원 사업이 

2016년부터 실시된다. 기존 지원 사업을 보완해 대단위 축산단지 등의 분뇨 처리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는 

특정지역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며, 3개소에 각 40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제도로서의 지원 뿐 아니라 축산 생산자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농가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내새나는 축산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이 있다. 제도와 자발적 노력이 두루 시너지를 이뤄 

악취와 안녕을 고할 날이 가까워지길 고대한다.

한弓-뉴질댄드 FTA에 日乌 旬羿사爭 실시

농림축산식품부는 2이5년 12월 20일 발효된 한-뉴 FTA와 관련해 양국 간 협력 이행약정에 따라 2016년부터 농업 

분야 4개 협력 사업과 농축산업 훈련비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 분야 4개 협력 사업은 농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대학원 장학금 지원 전문가 훈련•연구 협력 수의 역학 분야 공동 워크숍 등이다. 비용은 농축산업 훈련비자 

사업을 제외한 4개 사업에 대해 양국이 50:50으로 공동 부담하기로 했다.

농。抑책자글 글%I，나

농업인 대상 중장기 시설 자금의 대출금리가 2%로 0.5-07% 인하된다.

농지매입 경영 회생지 원, 농업 종합자금, 원예시설현대호卜, 농지 연금 종축시설현대호 f, 식품외식 종합入启, 도축가공업체 

지원 , 시설원예 효율호卜, 저온유통체계구축, 농식품시설 현대 하； 말산업 육성 , 한우 직거래 활성화지 원 첨단온실 신축지 원 , 

사료산업종합자금 등은 금리가 2.5%에서 2%로 내려간다.

농촌주택개량자금, 귀농인창업지원자금 중 주택구입자금은 기존 2.7%에서 2.0%로 낮아진다.

2이6년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금리를 낮출 계획이라니 이미 대출 받았다고 낙담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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